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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 어
해설위원 : 기미진 교수

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(주)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. 무단복사 판매

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･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○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○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2월 23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 
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이 공개되었습니다.
국어의 경우 <이의제기 수용문항>과 <정답가안 정정문항>
이 각 1문항씩 있었습니다. 
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<이의제기 수용문항-국어(7급) A형 12번(B형 14번): 복수정답 인정(④ 
→ ②, ④)>
  
12.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?

① 손쉽다  ② 맛나다
③ 시름없다  ④ 남다르다

[문제�분석]

출제�영역�∥�단어의�형성�방법

출제�빈도�∥�★★★★

정답�∥�④�→�②,�④

[문제�해설]

①�[X]� ‘손쉽다’는� ‘손(이)+쉽다’의� ‘주어+서술어’�구조로�결합된�통사적�합성어입니다.�참

고로� ‘손(에)+쉽다’의�구조로�보는�견해에�따르면� ‘부사어+서술어’�구조로�결합된�통

사적�합성어로�볼�수도�있습니다.�

②� [XO]� ‘맛나다’는� ‘맛(이)+나다’의� ‘주어+서술어’�구조로�결합된�통사적�합성어입니다.�

참고로�표준국어대사전에�따르면�명사� ‘맛’과�접미사� ‘-나다’의�결합인�파생어로�보기

도�합니다.� �

③� [X]� ‘시름없다’는� ‘시름(이)+없다’의� ‘주어+서술어’�구조로�결합된�통사적�합성어입니

다.�

④� [O]� ‘남다르다’는� ‘남(과)+다르다’의� ‘부사어+서술어’�구조로�결합된�통사적�합성어입

니다.

※ 수용 사유: '맛나다'의 경우 ‘합성어-파생어’ 여부에 관한 학설이 
대립하고 있습니다.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미사 ‘-나다’와 
결합한 파생어의 예시로 ‘맛나다’가 등재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복
수정답을 인정한 것입니다.  

 
 -나다 
「접사」  
((일부 명사나 명사성 어근 뒤에 붙어)) 
그런 성질이 있음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 
맛나다. 
별나다. 

<정답 가안 정정문항-국어(7급) A형 5번(B형 9번): 당초 ② → 정정 ①>
05. <보기>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, 다음 중 옳

지 않은 것은?
<보 기>

 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, 객체 높임법, 상대 높임법이 있
다.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
(예)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
‘+’와 ‘-’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.

(예)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.
    (-주체, -객체,  +상대)

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.
   (+주체, -객체, -상대)
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.
   (-주체, +객체, +상대)
③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.
   (+주체, -객체, +상대)
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.
   (+주체, +객체, +상대)

[문제�분석]

출제�영역�∥�높임법의�종류

출제�빈도�∥�★★★★

정답�∥�②�→�①

[문제�해설]

①� [OX]� +주체:�주체� ‘어머니’를�조사� ‘께서’와�높임의�선어말�어미� ‘-시-’를�써서�높이고�

있습니다.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-객체:�객체� ‘영희’를�높이고�있지�않습니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+상대:�‘주셨다’의�종결�어미�‘-다’는�상대편을�아주�낮추는�종결형으로�해라체입

니다.의�상대�높임법이�쓰였습니다.�

②� [XO]� -주체:�주체� ‘영희’를�높이고�있지�않습니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+객체:�객체� ‘할머니’를�조사� ‘께’와�특수�어휘�‘드리다’를�써서�높이고�있습니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+상대:�‘드렸다’의�종결�어미�‘-다’는�상대편을�아주�낮추는�종결형으로�해라체입

니다.의�상대�높임법이�쓰였습니다.�

③�[O]�+주체:�주체�‘어머니’를�조사�‘께서’와�높임의�선어말�어미�‘-시-’를�써서�높이고�있

습니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-객체:�객체� ‘영희’를�높이고�있지�않습니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+상대:� ‘주셨습니다’의�종결�어미� ‘-습니다’는�상대편을�아주�높이는�종결형으로�

하십시오체(합쇼체)입니다.의�상대높임법이�쓰였습니다.�

④�[O]�+주체:�주체�‘어머니’를�조사�‘께서’와�높임의�선어말�어미�‘-시-’를�써서�높이고�있

습니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+객체:�객체� ‘할머니’를�조사� ‘께’와�특수�어휘� ‘드리다’를�써서�높이고�있습니다.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+상대:� ‘드리셨습니다’의�종결�어미� ‘-습니다’는�상대편을�아주�높이는�종결형으

로�하십시오체(합쇼체)입니다.의�상대�높임법이�쓰였습니다.�

※ 정정 이유: <보기>에서 ‘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
지 않을 때를 ‘+’와 ‘-’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.‘라고 했기 때문
에 ‘상대 높임법’이 나타날 때를 ‘+’, 나타나지 않을 때를 ‘-’로 
표시해야 합니다. 따라서 이 문제는 ‘상대 높임법’의 ‘높임’과 ‘낮
춤’에 의해 ‘+’와 ‘-’를 구별하지 않고, ‘상대 높임법의 사용 여부’
에 따라 ‘+’와 ‘-’를 구별하였습니다. 

  참고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종결 어미라면, 항상 ‘상대 
높임법’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‘상대 높임법’은 청자
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‘높임’과 ‘대우’라는 측
면에 있어서 상대 높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‘공손
법’, ‘상대 경어법’, ‘청자 대우법’ 등 다양하게 명명되어 왔습니다. 


